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재물 (Part 2)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께, 

올 봄에 출간된 TAU-USA 정기물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재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하느님의 

백성은  재물을 서로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당연히 교회의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1   
 

나눔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며 믿음과 자선을 통해 충만해지는 영적 일치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빵은 ‘여럿’을 위한 ‘하나’인 

빵이다. 참행복에 언급된 가난은 나눔의 덕이다. 이 자발적 가난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물질적 

정신적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  회헌  15장  3조에서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영적 물적 

재물을 회원,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회원과 나누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용하고, 받은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따라서 회원은 재물을 인간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보다 

높게 보고 인간성의 착취를 허용하는 이념이나 실천 등 각종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개인, 단위 형제회, 지구 형제회 그리고 국가 형제회에서 모금된 기금을 아래와 같이 

가장 필요로하는 형제자매님과 나누었습니다. 

• 여러차례의 대폭풍으로 피해받은 재속프란치스코 형제자매들에게 지출된 기부금: $15,000 (USA) 

+ $7,800 (Puerto Rico) 

•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13 자선단체에 지출된 기부금: $13,000  

• 형제회 경영을 위해 모금된 기금, CIOFS 공동기금: $19,145 (기부금) + $3,600 (총회를 위한 

기부금) 

• 우간다의 안전한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H2O 기금: $4,500  

• Duns Scotus Formation 위탁기금 (미국내의 양성을 위한 보조금): $25,540  

• 국제형제회에 보낸 회원들의 회비 (회칙 25조에 따라 국제형제회에 보내는 분당금): $22,608 

총 액수 : $111,193 

이상으로 많은 형제자매님의 사랑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기에, 우리의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 마음을 열어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Jerry Rousseau, OFS                                                                            

국가 형제회 회계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 중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의 13항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33항 


